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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실천

교   당   소   식

◉ 월요법회 출석 연원 달기

원기 103년도에는 마음에 평안 얻는 법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부서직원분들 함께 출석하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신학기 학교사랑&개인정진 기도 안내

3월 5일(월)요일 오전9시 월요법회에 결제기도를 시작으로, 

6일(화)요일 오전8시20분부터 대학선방(숭산기념관2층)에서 신학기 기도를 진행합니다.

◉ 매일 전서봉독으로 마음의 지혜를 밝힙시다.

금주의 전서봉독은 원불교 대종경 ‘인과품’ 1-33장(p219-234) 입니다. 

교도님들 모두가 마음 챙겨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03년 2월 5일 첫째주 제937호

정전 교의편 천지은 中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

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전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天痴)요 하우자(下愚者)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

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道)와 덕(德)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大機)가 자동적으

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

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 

무량한 것이며, 영원 불멸한 것이며, 길흉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無

念)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

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形殼)을 보존하나니라.

보은 헌공금 (원기 103년 1월 29일 이후)

강  선, 김병준, 김안식, 박맹수, 손원균, 이호섭, 장성철, 정지원, 정화순, 한연옥 

합계 : 320,000원

♥ 건학이념 실현에 은혜롭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당계좌 : 하나은행 705-910019-48505 (재)원불교



구    분 시    간 장    소

월 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구    분 시    간 장    소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자연대]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

법   회   식   순

법   회   안   내

◉표시는 일어서서

타어봉종  ………………………………………………………………………  주 례 자

개어봉회  ………………………………………………………………………  사 회 자

불전헌배◉  ……………………  사회자 안내로  …………………………  다 함 께

입　　정  ………………………………………………………………………  다 함 께

월초기도  ………………  영주/기원문/묵상심고/독경  …………………  주 례 자

법어봉독  ………   정전 교의편 천지은 中 천지 피은의 강령  …………  다 함 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 함 께

설어봉법  ……………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으니” ……  보산 나상호 교감

다짐심고  ………………………………………………………………………  다 함 께

성어봉가  ………………… 56장 『거룩할사 우리천지』  …………………  다 함 께

공어봉고  ………………………………………………………………………  사 회 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기획처장

폐어봉회  ………………………………………………………………………  사 회 자

사회 : 이의강

초등학교에 들어가 애국가를 배웠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때 우리

나라를 잘 봐주는 분이 저 하늘 어디에 있는 줄 알았지요.

공기가 맑고 좋아서 숨쉬기가 편안할 때는 천지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사

는데, 미세먼지가 위험 수준에 이르러 외출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할 때에야 하늘과 땅, 

해와 달, 공기, 바람, 구름, 비 등의 은혜를 알아차립니다. 바로 천지은(天地恩) 이지요. 인류

의 정신을 이끄는 성자, 부처님들도 천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눈에 보이고 느끼는 우주 현상에 따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그친다면 환경보호, 자연보호운동, 캠페인을 하면 족하겠지요.

여기에 천지운행에 따른 이치를 발견하여 나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

다. 천지보은의 조목을 통해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1.   천지는 지극히 밝다고 했습니다. 그 도를 체 받아서 모든 이치를 연구하여 밝은 지혜를 

얻어서 걸림 없이 알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밝아서 만물을 비추듯 밝은 이치를 얻어 

마음이 밝아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2.   천지는 지극히 정성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천지만큼 쉬임없이 정성스러운 게 없지요. 

그 이치를 체 받아서 처음과 끝이 한결 같으라 했습니다. 시종일관. 상대가 어찌하든 정

성을 다하는 마음은 모든 일을 성공하는 비결이지요. 

3.   천지는 지극히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습니다. 그 진리

를 본받아 가깝고 친한 이에게 잘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함부로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는 것입니다.

4.   천지는 순리자연합니다. 그 이치를 본받아서 합리적으로 살라하셨습니다. 합리는 물흐

르듯 하여 될 일이요.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5.   천지는 한없이 크고 무량합니다. 그 큰 이치를 본받아서 한편에 기우는 마음을 갖지 말

고 큰마음으로 살라 했습니다.

6.   천지의 본체는 영원불멸합니다. 그 이치 따라 만물의 변화나 생로병사 등 변하는 것에 

묶이지 말고 해탈을 하라했습니다.

7.   천지에는 길흉이 따로 없습니다. 길 할 때 흉할 때를 대비하고 흉할 때 길한 것을 찾아 

긍정적으로 살라 했습니다.

8.   천지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줍니다. 응용무념을 하지요. 사람과 관계에서 오직 은혜

를 발견하고 은혜를 주더라도 주었다는 조건을 흔적을 남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마음

에 집착하면 좋지 않은 업을 짓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으니


